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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독학으로 목공을 배움, 목공일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에 뜻이 있었음. 기계를 만지는데 

두려움이 없고 제제목을 만질 때 가장 재밌음. 우연한 계기로 개인 레슨을 하게 되어 

목공 교육을 시작함. 아이들이 커서 목공일을 하고 싶다면 대물려줄 의향이 있음. 나

중에 전통 짜맞춤을 배워 의자를 만들고 싶음. 

주요 색인어

인터넷, 독학, 국내산, 기계, 실생활, 안전, 제제목, 카페, 취미, 목공풀, 본드, 콩

풀, 도장, 부레, 개인 레슨, 전통 짜맞춤, 이름, 아셀, 직업병, 예민함, 기관지, 후

각, 오일, 의자, 교회 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(비공개)

1. 목공 시작

00:00:59∼

00:08:06

▷활동기획안

▷구술활용동의서

▷개인정보동의서

▷음성파일

▷녹취문

- 목공을 독학으로 배워, 전통 짜맞춤 방식이 아닌 실생활에서 일반 

가구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

- 목공을 시작할 때부터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

- 인터넷을 많이 활용

- 침대나 농 같은 가구 위주

- 중고 국내산 기계 많이 사용

- 고가의 메이커 기계보다 국내에서 제작된 장비만으로 충분

- 2016년, 목공예마을 근방, 주택가 쪽 작은 창고에서 이리저리 치

이며 공방 시작. 1년 전, 이 기억 때문에 지금의 큰 공방으로 이전.

2. 기계

00:08:07∼

00:10:51

- 기본으로 모든 기계는 수직 수평이 맞아야 함. 

- 기계 만지는 데 두려움이 없음.

- 기계를 만지다가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면 일단 한 번 쉼.

- 안전이 가장 중요.

3. 나무

00:10:52∼

00:17:25

- 제제목을 만질 때 제일 재밌음.

- 가구를 만들 때에는 집성목을 가장 많이 씀.

- 나무 수급 시 김포, 강화 쪽의 거래처 이용. 급할 때는 인터넷 이

용



- 인터넷 카페에서 자재 수급, 장비 사용 등의 정보 얻을 수 있음.

- 요즘은 목공을 배우기 위해서 도제식이 아니라 유튜브나 블로그, 

SNS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음. 

4. 목공풀 등

00:17:26∼

00:29:23

-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205본드 사용. 가성비가 좋고, 친환경적임.

- 가구 만들 때는 더 튼튼한 타이틀 본드 사용

- 도마를 만들 때는 FDA의 승인을 받은 본드 사용. 수분하고 원목은 

상극이라 이걸 보강한 본드 사용. 

- 도장작업, 유성과 수성이 있는데, 코팅력은 유성이 더 좋음. 

- 제비표 제품이 마음에 듦.

5. 목공교육
00:29:24∼

00:32:03- 처음에 했던 수업은 개인 레슨. 우연한 계기로 조그마한 선반을 

만들고 싶어 방문.

6. 목공업 희망사항

00:32:04∼

00:34:32

- 전통 짜맞춤을 배우고 싶음. 힘든 과정을 다 손으로만 하는 분들

을 존경하여 자신도 전동 공구가 아닌 수공구를 이용해 직접 만들

고 싶음.

7. 대물림
00:34:33∼

00:40:27- 아이들이 커서 목공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대물려줄 의향이 있음.

- 아셀의 의미는 ‘기쁨을 주는 복을 주는’임.

8. 직업병

00:40:28∼

00:49:16

- 작업할 때는 예민할 정도로 꼼꼼함.

- 그냥 돌아다닐 때도 다른 분이 만든 걸 평가하게 됨.

- 기관지 건강에 유의

- 냄새 때문에 도장 작업 가장 싫어함.

- 나중에 짜맞춤으로 의자를 만들어보고 싶음.


